
3-3. 해수면상승 후의 변화들 
 

1. 알래스카만은 육지였다. 
 

 
 

바닷속에 강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강의 흔적들로 보아 매우 넓은 지역이 육

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선명한 흔적은 해수면상승이 오래 전이 아닌 것을 예기합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뱀처럼 휘어진 강줄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해당지역을 18세기 고지도들로 찾아보면 북미의 지형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르며 알래스카만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육지였던 지역이 해수면상승으로 침수되어 수많은 

섬들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태평양에서 내륙으로 내해가 생긴 것도 알수 있습니다. 

 
1757 Buache Philippe  http://www.loc.gov/item/2013591465/ 

 
1780 J.A.Dezauche  https://www.raremaps.com/g aller y/detail/8186/Planisphere_Physique_ou_lon_voi t_du_Pol e_Septentrional_ce_que_l on/Dezauche.html 

 

지금은 해수면이 상승하여 볼수 없지만 알래스카만 속을 보면 매우 많은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http://www.loc.gov/item/2013591465/
https://www.raremaps.com/gallery/detail/8186/Planisphere_Physique_ou_lon_voit_du_Pole_Septentrional_ce_que_lon/Dezauche.html


2. 알래스카만의 강줄기들 
 

 
 

알라스카만에는 해저에 많은 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육지인 듯 그 옆으로 많은 강줄기들이 보입니다.  ?는 볼수 없도록 흐리게 처리한 지역 
 

 
 

해수면이 낮았을 18세기에는 매우 많은 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닷속엔 비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바닷물의 흐름은 이러한 뱀이 기어간 듯한 자국을 만들지 않으며 해

저에 바닷물이 산을 휘돌아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양은 강이 흐르던 육지가 바다에 잠겼을 때 

만들어질 것입니다. 



3. 해저의 지각균열인가 강줄기의 흔적인가? 
 

어떤 이들은 이것은 해저에서 지각에 균열이 있었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들 바보인줄 

아는지 거짓을 진실인 듯이 주장합니다. 

 
 

보통 해저지각균열이 일어난 곳을 보면 계곡이 생기는 것처럼 매우 깊은 흔적이 남는 것을 알수 있습니

다. 그러나 아래를 보면 마치 뱀이 기어간듯한 흔적이며 볼수 없도록 흐리게 막아놓은 중간에 깨끗한 부

분을 보면 매우 얕은 강줄기의 흔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해저의 지각이 균열되어 생긴 흔적은 깊이가 깊으며 이렇듯 깊이가 얕은 뱀이 기어간 듯한 흔적을 남기

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행하천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행하천 [meandering river, 蛇行河川]토목용어사전 

사행현상으로 인하여 유로가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구부러져 흐르는 하천. 

http://www.ceric.net/technology/civil_dic_view.asp?seq=4204


4. 오레곤 앞바다 
 

오레곤 앞바다를 보면 길다란 강줄기를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을 볼수 없

도록 막아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그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볼것을 걱정해서일 것입니

다? 바다에 있는 강줄기들은 육지의 흔적이기에 

 
 

번호대로 보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강줄기가 구비구비 흘러내립니다 

 
?은 구글이 이미지를 뿌였게 처리한 곳들 

 
강줄기가 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볼수 없게 막아논 중간에 딱보기에도 강줄기 

 

구글어스로 보다보면 뿌연 안개처럼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바닷속도 뿌연 안

개로 처리한 지역입니다. 무엇이 그리 숨길게 많아서인지 온통 손을 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알래스카만의 강줄기들은 육지의 흔적이다. 
 

알래스카만에 하천의 흔적을 구글어스로 일일이 찾아서 실 위치에 표시해보면 A는 현재도 확인이 되는 

하천들의 흔적이 있는 곳까지의 라인, B는 지워진 곳에서 찾은 하천의 흔적이 있는 범위를 포함한라인 
 

 
 

이러한 많은 강줄기를 대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수심이 너무 깊어 보입니다. 분명 북태

평양지역은 16세기이후 서해의 수심을 넘는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서해 최대수심은 103m로 

그보다 훨씬 큰 150m이상의 해수면 상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태평양은 베링해협을 통해 막대한 양의 

북극해가 내려오므로 150m보다 더 큰폭의 상승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지도들과 현재의 강줄기를 결합하여 그려보면 아래와 비슷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육지가 바다에 잠겼으며 태평양에 잠긴 육지에 살던 사람들은 대륙침몰의 기억을 품고 

북미내륙으로 이주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멕시코인들이 바다에 잠긴 메시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다에 잠긴 Messigo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6. 멕시코만과 플로리다 

 

전세계에 유통되는 고지도중 16세기 고지도의 기준이라는 Ortelius지도들의 플로리다를 보면 보통 피나우

스지도들에 Tarra를 붙이는 것에 반해서 그냥 플로리다라고 표시하며 실제보다도 매우 작게 그렸으며 멕

시코만 주위로 지명들도 몇 개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대륙발견으로 시작되는 아메리카의 역

사에 맞게 만든 지도로 보입니다.  
 

 
1570 Ortelius  http://www.loc.gov/item/98687183/  

 

 (위)Ortelius와 다르게 (아래)Orontius의 지도들을 보면 멕시코만 해안선은 낮은 수심의 근해를 육지로 

그렸을 때와 더 비슷하며 해수면 상승전의 해안선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1566 Finaeus,Orontius http://www.david 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1 ~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

?sort=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2  
 

1-Tarra florida, 2-Pucatans, 3-Cuba로 멕시코만에 플로리다는 현재보다 많이 크게 그렸으며 유카탄은 

섬으로 그렸고 쿠바도 표시가 되 있습니다. 피나우스 지도들을 보면 멕시코만 주위로 현재도 익숙한 지

명들을 흔하게 만날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안에 지명들은 맞아도 내륙은 지리정보가 부족해서 상상으로 그렸을 것이다고 합니다. 

피나우스지도들에 멕시코만은 지명들이 매우 밀집되어 표시 됐으며 여러 지명들은 현대와도 동일한 지명

들이며 지명들을 보면 북미에 멕시코만주위로 동국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ttp://www.loc.gov/item/98687183/
http://www.david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1~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sort=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2
http://www.david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1~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sort=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2


7.플로리다 주위의 수심은 100m미만 
 

1774년 지도를 보면 멕시코만의 수심과 플로리다 근해의 수심이 자세하게 표시되었으며 수심 100m선을 

그려보면 16세기 Orontius지도들과 비슷함을 알수 있습니다.  

 

1774 Speer, Joseph Smith. 

 

특히 지도상에 플로리다 서쪽바다의 수심을 매우 세밀하게 표시한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플로리다서쪽

이 해수면상승으로 생긴 얕은 바다이기에 주의시키기 위해서 자세하게 수심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1774 Speer, Joseph Smith (우) 1845 Mitchell, Samuel Augustus 

 

(좌)(우)를 비교해보면 1774년 이후에도 해수면상승이 지속되어 플로리다가 더 작아졌으며 특히 좌측 원

안에 지역에 육지가 사라지고 우측 플로리다 내에 침수지역이 몇배로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8. 플로리다의 바닷속은 볼수 없다. 
 

고지도상에 플로리다서쪽은 수심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해당지역을 구글어스로 보면 

 

수심이 30m미만의 해안까지도 볼수 없도록 막혀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아름답게 색을 

칠한 것이 아니라 해저의 지형을 알수 없도록 지워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근해는 아래처럼 투명하

게 지형이 보이는게 정상일 것입니다. 
 

 
오크락코닉 만 앞은 수심이 낮아서 훤히 다 보이는

데도 (?)를 볼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플로리다해안은 대부분 수심이 매우 낮지만 모두 

이렇게 볼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만도 자세히 볼수 없지만 플로리다쪽은 

 
완전히 볼수 없도록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플로리다 근처는 수심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위성으로 보면 해저의 지형을 자세히 알수 있을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치 군사기지처럼 볼수 없게 뿌연 안개처럼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플로리다해안에 수많은 

강줄기들의 흔적이 남아 있기에 전체를 지워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9. 뉴욕앞 로우어만의 강줄기 
 

뉴욕 앞 로우어만에서 대서양으로 강줄기의 흔적이 보입니다.  

 
 

멀리에서는 바다로 가는 강줄기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확대하면 자세히 볼수 없도록 처리하였습니다. 
 

 
폭이 700M가 넘는 강이 흐른 것으로 보이며 멀리서 볼 때는 검은 처리가 없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려고 해도 검은 선이 나타나 볼수 없도록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북미동부의 해안선을 보면 이러한 강줄기의 흔적들을 여러곳 볼수 있었으며 모두다 낮은 수심의 근해를

색을 칠해서 볼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이것은 바닷속에 지형을 알수 없도록 처리한 것으로 보

이며 목적은 해수면상승의 진실을 지구인들이 전혀 알수 없도록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다른 흔적들은 

글을 보시는 님께서 구글어스로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체험이 되실 것입니다. 



10. 16세기 오호츠크해는 육지였다. 
 

1566 Finaeus,Orontius를 보면 커다란 산맥이 북쪽 원안에 몽골지역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수 

있으며 현재도 해당지역에는 커대한 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옵니다. 

 
특이하게도 바닷가에 높은 산들이 남북으로 곧게 산맥을 형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고지도들을 현지형에 그려서 보면 오오츠크해는 육지였고 높은 산맥이 태평양을 막아주고 있었으

며 러시아 아무르주에서부터 해란강이 태평양으로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11. Gama섬은 사라졌다. 
 

강의 하류를 고지도들로 보면 A지역은 강줄기가 흐르던 자리이고 B지역은 섬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A지역을 보면 가운데 부분이 심하게 침식된 흔적을 알수 있습니다. 

 
1000M가 넘는 산 사이로 강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도상에 B지역을 보면 분명하게 커다란 섬들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531 Finaeus,Orontius 

 
1566 Finaeus,Orontius 



Terre de Gama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Gama섬… 
 

 
1757 Buache Philippe 

 
1780 J.A. Dezauche 

 
그러나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Terre de Gama 라고 표시된 섬은 남한의 1/3 정도의 커다란 섬이었는데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18세기 세계지도들의 대부분은 Gama섬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했으며 일부의 고지도만

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섬이 작아서가 아니라 세계지도들을 조작하면서 이미 없어진 육지와 

섬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면 증거인멸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Gama섬은 역사적으로 이름있는 섬일 것입니다.  

위치가 대요수의 하류에 있으며 요서에서 요동을 오려면 거쳐야 하는 곳이기에 서로 차지하려 했을 것입

니다. Gama라는 이름의 섬은 어떤 섬일지… 울름도? 독도?  



12. 16세기 동해는 육지였다. 
 

동해 열도JAPAN쪽에서 북으로 흐르는 중간 폭이 4KM가 넘는 거대한 강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일본중서부 도야마현에서 시작된 강줄기들이 만나서 북쪽으로 흐르는 커다란 강줄기를 형성했던 것이 보

이며 아래 도야마현에서 시작한 강줄기들이 바닷속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해저의 지각균열의 흔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래의 사진을 보고서 설명할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왜 강줄기가 바닷속으로 연결되는가??? 

 



 
중간폭 4KM이상에 직선거리 500KM가 넘는 거대한 

강이 북쪽으로 구비구비 흘러서 가면서 점점 가늘어 

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표시는 볼수 없게 처리한 지역 

 
강줄기가 산을 휘돌아 흐르고 

 
깊지 않은 전형적인 사행하천의 흔적 

 
?표시가 있는 지역은 흐리게 처리한 것이 아니

라 아예 볼수 없도록 처리했습니다. 
 

16세기 지도들대로 현재의 동해바다는 16세기엔 바다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4KM가 넘는 거대한 강

줄기가 하류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지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과거 건조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짐작 됩니

다. 고지도들대로라면 동해는 생긴지 400년도 되지 않는 바다인 것으로  

상전벽해(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7세기 중반부터 요수해협으로 인한 요동반도의 침식으로 젂 지구적인 해수면상승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육지가 섬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알래스카만은 16세기에 육지였고 17세기말에도 수많은 섬들이 있었으며 알래스카만 아래에 있는 강줄기

들은 육지의 흔적이다. 

멕시코만과 플로리다의 수심이 낮은 지역을 육지로 표시하면 16세기 Orontius지도들과 비슷한 해안선이 

나오며 이는 해수면상승으로 멕시코만의 저지대들이 바다에 잠겨서이다. 플로리다서쪽의 바다는 수심이 

낮은 지역도 해저의 지형을 볼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해저의 강줄기들을 가리기 위한 것일 것이다. 

16세기 오호츠크해는 육지였으며 17세기 이후 해수면상승으로 바다가 되었을 것이며 요수의 하류지역에

는 1780년대 까지도 한반도 1/3크기의 Gama라는 섬이 있었지만 해수면상승으로 사라졌다.   

동해는 16세기에 육지였으며 일본중서부 도야마현에서 북쪽으로 강폭 4km가 넘는 커다란 강이 흘렀으며 

동해중심부는 과거 건조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동해는 구한말KOREA의 동해가 아니요 대조선COREA의 동해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하는 동해는 하나가 아닌 둘입니다. 하나는 명태가 많이 잡히는 동해요 하나는 섬이 수천

개가 있는 동해입니다. 명태가 잡히는 동해는 korea의 동해인 오호츠크해이고 수천개의 섬이 있는 동해

는 북미 COREA의 카리브해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동해는 이름만 동해인 가짜입니다.  

주기적으로 있어왔던 독도(다케시마)분쟁조차 세계사조작을 위한 세뇌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 고지도들을 보면 korea와 COREA의 다름을 명백하게 알수 있으며 이는 고지도라는 물증이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전지구인들이 세계사조작과 근대에 있었던 해수면상승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족한 글들을 올립니다.  

부디 부족한 글들 속에서 진실이 담긴 고지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4편으로 이어집니다. 


